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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는 서양의 테니스를 동양인의 체격에 맞게 라켓을 개량하고 부드러운 고무공을 창안하

여 1885년경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현 동경교육대)에서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 우리나라에

는 1920년 초엽에 들어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테니스에 비해 장비가 싸고 손쉽게 구입

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팀이 각종 연식대회에서

연전 연승하는 등 빛나는 전과를 올려 연식정구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순천에서는 1920년경 일본 유학생 정문기가 정구를 선보였다고 하며, 그후 정종호(후위)와

하동식(전위)은 조를 이뤄 전라도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가는 곳마다 우승을 했다. 특히 이

들은 코트 매너가 좋았다고 한다. 당시 구종태와 임철호 등도 지역대표 선수로 명성을 떨쳤

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15년간 선수생활을 하면서 인근 지역대회는 물론 대도시 대항에도

출전,거의 우승을 독차지하였다.

1935년에 이르러 김용두가 민선정구회장을 역임하고 장무열 김인중 선수가 활약하다가 해

방을 맞아 점차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민선체육회는 관선으로 바뀌면서 황석기가 초

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이때부터 정구는 붐을 타고 김용근 박형철 문계선 김상윤 김학

순 유용실 손관옥 등이 임원 및 선수로 활약, 1953년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

1960년 말경에는 황석기 문계선 신충균 김병옥 김용근 황의본 김성곤 김정현 등이

법원 코트 및 철도청 코트에서 활약하였다. 1973년 제1회 전남구락부 대항전에서 황의본

김형화 정영무 강창학 김정현 윤기옥 이종길 박형순 등이 출전하여, 최초로 결승전을

야간으로 치루는 접전 끝에 우승하여 순천 정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3년

이후 연식정구는 테니스에 밀려 다른 지역에서는 쇠퇴하였지만 이 지역만큼은 조규학 회장

이 시내 각 기관장 정구대회를 유치하고 70여 명으로 구성된 순천정우회를 이끌었기 때문

에,좀처럼 정구의 열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각급 학교에까지 보급되었다.

1974∼1980년에 황의본 김형화 정영무 김정현 윤기옥 이종길 유봉호 강창학 김성

곤 박형순 등이 중심이 되어 영 호남 친선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부산 마

산 진주 울산 함안 광주 목포 무안 해남 장흥 여수 등지에서 300∼350여 명의 선

수가 참가하는, 호남 일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대회였다. 1976년에는 당시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형 은컵 2개를 내놓아 중앙정보부장배쟁탈대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1977년에는 황의본 정영무 조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여 일본 대만 등으로 친선경기를 다

녀오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순천대학의 김상학 교수의 지도로 여자팀이 창단되어 1982년 제63회 전국체육

대회에서 준우승을 필두로 1992년까지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 및 상위 입상을 하여 이 고

장의 명예를 빛냈다. 또한 1992년 이후 순천대에 남자팀이 창단되어 전국 최정상을 달리고

있으며,특히 1994년 동경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유영동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현재 순천남교 순천북교 삼산중 순천여중 매산고교 순천대학교 순천시청에 정구팀이

있다.


